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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요1:4-12)

세상에 빛이 없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련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태초에 

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. 창조 주 하나님, 말씀이신 하나님, 

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죽음과 죄악이 지배하는 어두움 가운데 찾아 오셔서 제일 먼저 

진리의 빛을 비추었습니다.

그러나 빛에 대한 어두움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? 5절, ‘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

깨닫지 못하더라’이었습니다.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. 깨닫

다 라는 뜻과 ‘따라잡다 이기다’라는 뜻입니다. 빛이 어두움에 와서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

못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.

왜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찾아 오셨습니까? 이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? 어두

움을 밝혀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로 자신들이 어두움에 속하여 있음을 깨닫고 빛으로 

나아 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 다른 하나는 어두움을 어두움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

해서입니다.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.

어떻게 하면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? 12절, ‘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

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’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영접해야 합니다. 믿어

야 합니다.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.

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? 하나님께서는 예수님

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. 인생의 결정은 어디에 연결

되는가에 있습니다. 빛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.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시기 바랍니다. 하나

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. 그리하여 어두움의 일을 벗어 버리고 낮에 와 같이 단정히 행하

는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


